
플라스틱젖병에서환경호르몬

물질인비스페놀A가검출된다는

사실이밝혀진후이를대체할수있는

유리젖병, 신소재젖병이나와

소비자들의관심을끌고있다. 

현재시판되고있는

젖병의환경호르몬안전성여부와

각각의특징을살펴본다. 
/임은정<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국>

작년 많은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던 환경 호르몬. 환경 호

르몬의 정확한 명칭은 내분비 교

란물질로 몸 속에 들어와 호르몬

처럼 내분비계의 기능을 교란시켜

정자수 감소, 면역 기능 저하를 유

발한다. 

더더욱 충격을 주었던 사실은

아기들이사용하는젖병에서도환경

호르몬 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

었다는점이다.
(소비자시대 98년 9월호 참조). 

젖병에서의 환경 호르몬 검출

은왜더심각하게받아들여져야할

까? 우선 유아는 세균이나 위해

물질에 대한 체내 저항력이 약하다.

또몸무게가적게나가기때문에아

무리 미미한 양을 섭취했다 하더라

도성인이섭취한것과는그 향이

판이하게다를수밖에없다. 

더군다나비스페놀A는몸에축

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장 과

정에서생식기질병, 발육장애, 면역

력저하등의문제가생길수있다. 

유럽 국가의 모유 수유율이

90% 이상인 것과는 대조되게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20%에 불과

하다. 80%가 넘는 아기들이 젖병

으로 인한 환경 호르몬 위험에 노

출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 젖병이 바로 폴리

카보네이트 젖병이고 여기에 비스

페놀A가 들어있다. 가벼워서 휴대

와 소독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격

도 저렴한 편이라 주부들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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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물에소독해도걱정없어요

환경호르몬검출되지는않는다는
유리젖병·신소재젖병

상품 정보

폴리카보네이트(PC) 젖병



를 끌어왔다. 

비스페놀A는보통젖병을끓는

물에소독하는과정에서빠져나오게

된다. 이것이 젖병 표면에 붙어있다

가 뜨거운 분유를 넣으면 그 안에

녹아내려 아기들은 분유와 함께 비

스페놀A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물질은끓는물에들어가는횟수

가반복될수록더많이나오는것으

로알려져있다. 

최근 강원대 환경학과에서 실

시한 젖병의 환경 호르몬 검출 실

험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일

깨워 준다. 

이실험에따르면새로구입한폴

리카보네이트 젖병을 1번 소독한 후

용출량변화를실험한결과수온40도

에서 0.03ppb의 비스페놀A가검출

됐으며 50도에서 0.04ppb, 80도에

서 0.12ppb이, 95도에서는 0.13ppb

이 검출되었다. 끓지 않은 물에서도

비스페놀A가 검출된 것이다. 

또 6개월 사용한 젖병의 경우

40도에서 0.18ppb, 50도에서 0.22

ppb, 80도에서 1.14ppb, 95도에서

18.47ppb가 검출돼 새 젖병보다 훨

씬많은양이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한 비

스페놀A의 검출 유해량 기준은

2.5ppb다. 

폴리카보네이트 젖병을 끓는

물에소독할때는오래담가두어서

는안되고일정기간이지나면젖병

을교체해주는것이좋다. 외국에서

도 폴리카보네이트 젖병을 쓰고 있

지만모유수유율이높기때문에환

경호르몬노출정도는우리보다덜

한편이다. 

원래 유리 젖병은 초기의 젖

병 형태로 무겁고 불편해서 플라

스틱 젖병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거

의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젖병의 환경 호르몬 논란이 가열

되자 그 대체 상품으로 각광을 받

기 시작했다.  

유리 젖병은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넣거나

오래써도환경호르몬을비롯한유

해물질이나올염려가없다는것이

가장큰장점이다. 

그러나 무거워서 외출시 가지

고다니기불편하고아이혼자들고

먹는데 무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플라스틱 젖병이 2백50㎖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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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젖병, 유리 젖병이 나오고

는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플라스틱 젖

병이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환경

호르몬 검출을 줄일 수 있을까?

▶ 끓는 물에 너무 오랫동안
넣어두지 않는다
소독을 하기 위해 젖병을 끓는 물

에 5분 이상 넣어둔다는 주부들이 많

다. 그러나 이렇게 장시간 넣어두면

제품이 변형될뿐더러 환경호르몬도

더 많이 빠져나오게 된다. 

소독하기 전에 세정제 등을 이용,

깨끗이 씻고 젖병은 1∼2분 내외로

잠깐 넣었다가 빼도록 한다. 

▶ 정기적으로 젖병을 교체한다
오래 사용한 젖병일수록 환경호르

몬이 많이 나온다. 보통 4∼6개월을

교체 주기로 삼는데, 내부에 힌 자

국이 있거나 뿌옇게 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면 젖병을 바꿔 주어야 한다. 

▶ 소독을 한 다음 물로 헹군다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 젖병의

표면에는 녹아나온 환경호르몬이 표

면에 붙어있게 된다. 

끓인 후 깨끗이 씻어 사용하는 것

이 좋다.

잠깐 메모

젖병 열탕 소독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유리 젖병은 유해 물질이 검출될 염려는 없
지만 잘 깨지고 아기가 혼자 쥐기에는 무겁
다는 단점이 있다.

유리 젖병



0.06kg 정도인데 비해 유리 젖병은

0.25kg이나 된다. 자칫 부주의해 깨

지기라도 하면 유리 조각에 아이가

다칠우려가있다. 

끓는 물에 소독할 때도 완전

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찬물로 씻

으면 병에 균열이 가거나 깨지기

쉽다. 최근에는 잘 깨지지 않고 열

에 잘 견디는 강화성 경질 유리 젖

병이나오고있다. 

‘유리 젖병의 안전성이냐, 플라

스틱 젖병의 편리성이냐’사이에서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신소재

젖병이속속개발되고있다. 

이 제품들은 한국화학시험연

구원 등의 시험을 통해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상태다. 가격은 6천5백

원∼7천5백원 선으로 기존 제품

보다 비싼 편이다.  

▶폴리프로필렌(PP) 젖병

폴리프로필렌을 소재로 한 저

가형 제품이다. 다른 신소재 젖병

에 비해 가격이 3천5백원 선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소재 자체가 엷은 반

투명의 우유빛으로 투명도가 떨어

지는데다 물에 끓이면 끓일수록

투명도가 더욱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열에 약해 변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폴리에스테르설폰(PES) 젖병

기존플라스틱젖병보다열에강

하고, 물에 끓이면 뿌옇게 되는 백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우유병으로 각광받

고있다. 

이제품을만들고있는(주)해피

랜드에따르면내열온도가 220℃이

고 1백회이상재사용해도백화현상

이일어나지않는다고한다. 

▶내열폴리머 젖병

코멕스에서나오는‘코멕스안심

젖병·플러스’는 내열폴리머라는 신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이 제품도 내

열성이 뛰어나고 백화 현상이 잘 나

타나지않는다고한다. 

젖병에 인쇄되어 있는 그림에서

독성 물질이 나올 가능성을 막기 위

해 일체의 그림과 장식을 넣지 않은

것이특징이다.  

▶노플라(펜페트) 젖병

코오롱제약에서 개발한 신소

재 젖병. ‘빔또’라는 이름으로 약국

에서 판매되고 있다. 젖병의 강도가

높아 잘 깨지지 않고 투명도가 뛰

어나다. 열에 강하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 

노플라 소재는 미국, 일본 등

19개국에 특허 출원된 상태이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젖병 이외에도 음료수

병, 식품 용기 등에 활용할 계획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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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랜드의
폴리프로필렌(PP) 젖병
해피랜드의
폴리에스테르설폰(PES)
젖병
코오롱제약의
노플라 소재‘빔또’
코멕스의
내열폴리머 젖병

소,

신소재 젖병


